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2024. 1. 9.(화) 배포즉시 배포 2024. 1. 9.(화) 

50여 년 국가 수출의 산 역사 
‘마산자유무역지역’ 국가산단 지정 확정

- 「자유무역지역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이 1.9.(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자유무역

지역법｣ 개정안은 마산자유무역지역을 국가산단으로 지정함으로써 수출을 

진흥하고 외국인 투자를 확대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되었다.

  ‘70년 ｢자유무역지역법｣의 전신인 ’수출자유지역설치법‘에 따라 산업단지 

개념이 생기기 전에 지정된 마산자유무역지역은 70~90년대 우리나라 수출의 

최대 4% 이상을 차지하며, 수출 및 국가경제에 지속적으로 기여하여 왔으나 국가

산단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상황이었다. 

  일반공업지역은 건폐율 70%로 산단에서 적용받는 건폐율 80%보다 

10%p가 낮아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노후거점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 등 산단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지원사업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금번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 통과로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일반공업지역에서 

국가산단으로 전환되고 입주기업의 450억 원 규모 시설․설비 투자가 예상되며 

기반시설 확충, 근로자 생활시설 개선 등 산단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지원

사업 추진이 용이해져 국가 수출 전진기지로서의 역할도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은 향후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될 예정이며, 공포 1개월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김홍주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금번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 통과는 

그간 마산자유무역지역의 수출 및 국가경제에 이바지한 성과를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다고 언급하고, ‘기업이 투자하고 찾는 마산 자유무역지역 국가

산업단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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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유무역지역 현황

□ (개념・목적) 수출ㆍ물류 확대, 외투 유치 등을 위해 자유로운 제조ㆍ

물류ㆍ유통, 무역활동을 보장하는 지역

   * 국내에 위치하지만 법적으로 관세영역 외의 지역으로 관세법 등의 적용에서 예외 인정

 ※ (지원해택) 관세 유보, 부가가치 영세율, 저렴한 임대료(공시지가의 1% 수준), 

외투기업에 대한 지방세ㆍ임대료 감면 등

□ (지정현황) 13개 지정ㆍ운영(면적 34.86㎢, 여의도 면적의 12.0배)

 ※ (관리・운영) 자유무역지역 지정, 정책ㆍ제도ㆍ법 등 총괄은 산업부, 관리는 

유형별로 3개 부처(산업부, 해수부, 국토부) 담당

구    분 지정일 면 적 관리권자

산단형
(5.8㎢)

마 산 ’70. 1. 1 0.96㎢

산업부
(자유무역지역

관리원)

군 산 ’00.10. 6 1.26㎢

대 불 ’02.11.21 1.16㎢

동 해 ’05.12.12 0.25㎢

율 촌 ’05.12.12 0.34㎢

울 산 ’08.12. 8 0.82㎢

김 제 ’09. 1. 6 0.99㎢

항만형
(25.6㎢)

부 산 항 ’02. 1. 1 12.2㎢

해수부
(해양청/항만공사)

광 양 항 ’02. 1. 1 9.05㎢

인 천 항 ’03. 1. 1 1.96㎢

포 항 항 ’08.12. 8 0.93㎢

평택당진항 ’09. 3.30 1.43㎢

공항형
(3.46㎢) 인 천 공 항 ’05. 4. 6 3.46㎢

국토부
(항공청/공항공사)

합 계 34.81㎢

□ (주요실적) 수출액 2년 연속 100억불 초과 달성 및 3만2천여명 고용중

<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현황 (’22.12월 기준) >

구 분 전 체 산단형 항만형 공항형
입주기업수(외투기업) 1189 (278) 305 (150) 169 (93) 715 (35)

수출액(백만$) 14,702 1,972 110 12,620
고용인원(명) 32,504 11,056 5,313 16,135


